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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소 없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

- 원스톱 공감돌봄상담창구, 군·구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등 - 

- 돌봄 사각지대 발굴과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 노력 -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아동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

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지역실정에 맞는 돌봄체계 마련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설입소 없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내

면서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노인인구가 2021년 41만6천명(14.2%)에서 2027년 62만1천명

(20.7%)으로 늘어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1

인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가족 

부양의무 인식약화 등 가족중심의 돌봄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지역의 

돌봄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탈시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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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등 복지환경의 변화와 돌봄의 적시성 부족에 따라 효과적인 돌

봄정책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인

천’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전달체계 혁신 및 돌봄사각제로 추진 ▲통합돌

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민․관 협력 네트워크 조직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9대 실천과제로, ①원스톱 공감돌봄상담창구 설치․운영, ②

시민지원단 활동가 양성, ③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지원, ④사서원 종

합재가센터 확충, ⑤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➅ 군․구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➆ 돌봄욕구조사 및 서비스 개발 연구, ➇ 민․관 협력 

다(多)직종 거버넌스 구성, ⑨통합돌봄 추진단 활성화로 정해 중점 추

진할 예정이다.

특히 ‘원스톱 공감돌봄상담창구’를 곳곳에 설치해 예방적 돌봄 활

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돌봄상담창구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155개 

읍면동 및 20개 사회복지관 등 총 175개소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돌봄 매니저가 돌봄서비스 종류 및 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게 된다. 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소, 복

지관 등 각 기관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다.

또 기존에 노인·장애인으로 한정해 서비스 되던 보건복지부의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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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혜대상에 아동을 포함해 ‘인천형 통합돌봄’으로 확대하는 

것도 특징이다. 시는 ‘군·구 통합돌봄 시범사업’으로 아이돌봄, 식

사ㆍ영양, 이동ㆍ동행, 집수리, 방문건강 등 지역 특화형 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가돌봄서비스를 보충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세

심하게 돌보는 ‘돌봄 내실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통합돌봄 사업에는 시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는 시민지

원단 활동가를 양성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일상생활 영역

까지 시민이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를 추진하고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의 통로

를 확대해 나간다. 그 밖에도 통합돌봄 정책이 지속가능한 사회안전

망으로써 지역 내 안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역량과 참여를 강화할 예

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중증대상자 

중심의 시설보호가 아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민 누구나 내가 살

고 있는 지역에서 신속하고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의 돌봄 역량을 집중하는 인천의 핵심 복지사업”이라며 “앞으로

도 적극적인 돌봄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로 시민이 행복한 인

천, 공감복지공동체 인천을 구현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통합돌봄 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수립과 기반을 구축해 2026년부터 보편화할 계획이다.



참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안)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아동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지역 주도형 돌봄 정책 추진(시설중심 → 지역사회 돌봄 체계 전환)

※ 통합돌봄 : 원스톱 서비스 게이트웨이(gateway)

□ 기본계획 개요

￮ (추진기간) ‘23년~’26년 ※ ‘25년까지 제공기반 구축, ’26년부터 보편화

￮ (핵심요소)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➊ 주거 ➋ 건강의료 ➌ 요양․돌봄 ➍ 서비스 연계

-케어안심주택
-집수리 사업
-통합돌봄형
 도시재생뉴딜

-방문건강서비스
-방문의료
-지역연계실 운영
-만성질환 예방․관리,
 재활, 회복

-차세대 노인장기
요양

-신규 재가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신설

-통합돌봄상담창구
 (읍면동, 보건소 등)
-지역케어회의(군구)

<보건복지부 가이드북 참고. ‘20.7월>

￮ (정책대상) 146천명(노인·장애인·아동) ※ 市인구대비 약 5%

￮ (전략․과제) 3대 전략 / 9개 과제

   

3대 전략 9개 과제

 전달체계 혁신

   및 돌봄사각제로 

추진

① [신규] 원스톱 공감돌봄상담창구 설치․운영

② [확대] 시민지원단 활동가 양성

③ [확대]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지원

④ [확대] 사서원 종합재가센터 확충

⑤ [확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통합돌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① [확대] 군․구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② [신규] 돌봄욕구조사 및 서비스 개발 연구

 민․관 협력

   네트워크 조직

① [신규] 민․관 협력 다(多)직종 거버넌스 구성

② [확대] 통합돌봄 추진단 활성화


